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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time pressure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in Korea. The sample of married couple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 2009 (n = 6,948 couple diaries) 

was used to examine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ived time pressure over the life cycle of two group.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married women's time use, husband's time use as well as hour of domestic outsourcing and whether such 

factors are associated with lowering perceived time pressure of married women. Results showed employed wives felt almost 

3 times more time pressed than non-employed wives, and the gap mostly remained over different life cycles. Total work hour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ing the time pressure of both groups of women, while regenerating time was associated with amel-

iorating time pressur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time pressure gap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wives can be 

partly due to the relative length of total labor hours and regenerating time among the two groups. Ordered logit analysis 

revealed that husband's paid work hours were not associated with wive's feeling rushed, but husband' unpaid work hours 

were positively linked with time pressure of their wives. Results indicated if employed or non-employed wives are feeling 

very busy, there is a high chance that husband might give them some help. We found employed wives spend more hours 

on housework outsourcing, and purchasing goods for housework was not associated with lowering the feeling of pressure 

of employed wives. There were both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factors associated with women's feeling pressed among em-

ployed and non-employed wives. It implies that social process and it's strategies to alleviate the time pressure can be different 

by women's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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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들은 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느낄까? 지금까지 

시간압박에 관한 실증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주관적으

로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최근의 사회변화를 이끄는 기술과 제도

의 발달 부분이다. 개인의 삶의 리듬이 일터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제도화·표준화된 시간으로 대체되면서, ‘개인적

인 시간의 부족’ 혹은 ‘잠식’을 경험하게 된다(H. Ulferts, 

C. Korunka, & B. Kubicek, 2013). 인터넷, 전화기 등 

최신 기술 장비로 인해 사회 내에 지속적으로 연결·통합

(plugged in)되어 있다는 점도 개인이 느끼는 시간부족의 한 

측면을 설명한다(M.Bittman, J.E. Brwon, & J.Wajcman, 

2009). 기술 발전으로 동시행동(multitasking)이 가능해지

면서, 시간경험의 깊이(depth in time)가 강화된 점 역시 

현대인의 시간부족을 설명하는 기제의 하나로 지적된다

(A. Szollos, 2009). 

시간압박감을 야기하는 또 다른 축에는 삶의 역동과 리

듬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역할의 특성이 있다.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시기에 일과 가족

이라는 두 개의 구분된 영역에서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시간압박감도 상승한다(S. Bianchi & 

M. Mattingly, 2003; S. Bianchi, J. Robinson & M. 

Milkie, 2008; S. Cha, 2011, 2014). 반면, 일과 가족역할

을 수행하는 총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시간압박감은 

빠르게 해소된다. 일터나 가족역할에서 수행하는 ‘노동

(labor)‘의 증감에 따라, 지각된 시간압박감이 함께 공명하

는 양상이다(Cha, 2014).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체험하는 

발달적 시간과 거시수준에서 관찰되는 기술 및 제도의 변

화가 어떻게 맞물려 현대인의 시간압박감을 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동일한 생애주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수준이 차별적이라는 점이다(M. Mattingly & L. 

Sayer, 2006).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혼 남녀를 비교해 보

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압박을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M. Bittman & J. Wajcman, 2000). 

물론 남성의 장시간 유급노동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는 남녀 간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격차가 크지 

않기는 하나,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한다(S. Cha, 2010, 2014).

기혼 여성 중에서도 일터와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하고 

있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시간압박감을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 Cha, 2010; L.Craig, 2012; K. 

Park, 2009). 그런데, 특별히 한국 기혼여성들은 자녀양육

기의 경력단절을 심하게 겪는 경향이 있고(S. Cha, K. 

Eun, J.Jun, & K. Fisher, 2015), 40대 이후 노동시장 재

진입을 시도하는 M자형 경향이 다른 유럽국가 기혼여성

보다도 더 두드러진다. 즉, 한국의 기혼여성은 생애과정에

서 취업/비취업의 상태를 양립하지 못하고, 취업-비취업

의 상태를 번갈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혼 여성

이 취업/비취업에 따라 시간압박감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이들이 직업역할을 획득/상실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경험

하게 되는 시간경험의 간극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간극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해요인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부에 따라 

여성들이 느끼는 시간압박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정

보는 여성이 취업/비취업의 전환기에 여성의 생활세계에

서 일어나는 변화를 시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방

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견되는 시간압박감에 관한 연구에서

는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이 취업여부에 따라 그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가족의 돌봄욕구가 달라지면 취업/비취업

여성이 느끼는 시간압박감에서의 격차가 확대/수렴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직업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비취업여성

이 어떤 상황에서 시간압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도 

역시 부재하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최근 시간압박감을 

탐색한 연구(M. Bittman & J. Wajcman, 2000; S. Cha, 

2010, 2014; M. Mattingly & L. Sayer, 2006; K. Park, 

2009; M. Son, 2004)들이 주로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자

를 주요 분석대상자로 인식하면서,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비노동인구의 무급노동과 시간압박에 관한 주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때문에 취업여성과 비취

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어떻게(how) 다르고, 시간압박감

을 느끼게 되는 맥락이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기존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하루하

루 이루어가는 생활시간의 자취와 관련이 있다(S. 

Bianchi, M. Milkey & J. Robinson, 2006). 과거 가족 

내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needs)는 대체로 여성의 시

간을 활용함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통해 여성의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는 점에 최근 연구들은 주목한다. 가족구성원 가운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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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여성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움의 원

천이 될 수 있다. 커플의 시간활용에 관한 최근 서구연구

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의 시간은 수면시간, 가사노동시

간, 돌봄시간 등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S. Burgard & J. Ailshire, 2013; R. Swisher, S. 

Sweet, & P. Moen, 2004; P. Schober, 2013). 국내연구

에서도 남성의 가사노동 및 여성의 돌봄시간간에 상호 연

계성이 드러나고 있다(K. Eun, 2009; M. Son, 2004, 

2005). 배우자 뿐 아니라 노부모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J. 

Kim, 2005). 또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매・활용함으로써, 가족 욕구를 해결하는 상황이 빈번

하게 나타난다(H. Koo & K. Lee, 2000; O. Sullivan & 

J. Gershuny, 2013; T. Van der Lippe, K. Tijens & E. 

Ruijter, 2004). 가사노동 관련 국내연구들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가사노동이나 돌봄시간이 길지 않고, 남편의 분

담율도 높지 않은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

을 통해 무급노동을 대체한 결과로 해석하였다(S. Kim & 

E. Kim, 2006; T. Van der Lippe, K. Tijens & E. 

Ruijter, 2004). 

시간사용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로부터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남편의 시간활용, 그리

고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수준은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

감과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지

금까지 여성의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

함에 있어서 기혼 여성의 시간배분이나 시간관리 상황을 

살펴본 연구가 종종 발견되지만, 배우자의 시간활용 혹은 

가사노동을 상품이나 용역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기혼여성

의 시간압박감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고찰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평소에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혼 여성이 누구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

결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수준이 어

떻게 다르고, 그 격차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 자신의 시간배분상황, 가사노동 상품대

체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시간활용상황과 같은 관련요인들

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비취업여성 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1. 시간압박과 지각된 시간압박감

시간압박(time pressure)은 객관적인 시간배분과 주관

적으로 인지된 시간 경험(feeling pressed or feeling 

rushed)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압박이란, 

일정표 상에서 나타나는 압박, 즉 하루 24시간 동안 수행

해야 할 필수시간(잠, 섭식, 위생) 및 의무활동(e.g. 노동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서 여유시간을 확보되지 못하는 상

황을 말한다(D. Southerton, 2003). 일과 삶의 균형이 깨

어지면서, 의무시간은 길고 반면에 여가시간이 짧은 상황

을 의미한다(J. Gershuny, 2000). 

그에 비해, 지각된 시간압박(이후 시간압박감, perceived 

time pressure)은 개개인이 시간에 대해 느끼는 정서이다

(S. Cha, 2014). 기본적으로 시간압박감은 의무시간의 증

감 그리고 그로인한 여유시간분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M. 

Mattingly & L. Sayer, 2006). 다만, 사회 변화의 속도, 

기술의 활용 수준,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겪는 경험들도 시간체험을 결정한다(S. Bianchi, & M. 

Mattingly, 2003; K. Daly, 1996; A. Szollos, 2009; H. 

Ulferts, C. Korunka, & B. Kubicek, 2013). 가령, 시간

활용상으로는 여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여가를 소비하는 개인은 바쁘다고 느낄 수 있

다. 그에 비해, 노동시간이 매우 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례들이 발견된다(S. 

Cha, 2014). 

때문에, 객관적인 시간압박이 아닌 지각된 시간압박감

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시간배분 상황만으

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체험의 심리적․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 Cha, 2014). 이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살펴봄에 있어서, 개인의 시간

배분현황, 시간배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가사노

동 상품대체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상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

이 여성 자신의 24시간 시간운용 뿐 아니라, 그 외에 기

술이나 서비스의 활용,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배우자의 특성들이 여성의 시간압박감과 연동한

다는 선행연구들의 지적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2. 기혼여성의 시간활용과 시간압박감 

(1) 기혼여성의 유급, 무급 그리고 총노동시간과 시간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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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압박감은 노동의 장단에 

연동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대체로 유․무급여부를 불

문하고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길수록 시간압박감은 증

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기 시간

압박연구들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

압박감의 경향성을 관련성을 탐색해왔다. 서구에서는 맞

벌이 가구의 증가로 대부분 취업자를 타겟으로 하는 시간

압박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맞벌이 가구, 2교대 근무 가

구(second shift family) 연구에서는 유급노동 부분이 존

재하지 않는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직접적으로 비교하

는 구도가 가능하지 않았고, 설사 비취업여성이 포함된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도 비취업여성은 취업여부라는 변수 

속에 가려져서 그 실체가 조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때

문에 비취업자들이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이 어떠한지, 그

리고 무급노동과 시간압박의 관련성은 취업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L. Criag (2012)

의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유급과 무급노동의 총합인 

총노동시간을 구성하여 시간압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시도되었다. 첫째, 총노동시

간의 차이로 본다면, 유․무급의 2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취업여성이 무급노동만 수행하는 비취업여성에 비해 총노

동시간이 길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비취업여성의 중에

서도 밀착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나 의존적인 가족원을 돌보

는 특수한 사례에서 무급노동시간이 예상외로 길게 나타나

기도 한다. 둘째, 기혼여성은 직업경력상 취업과 비취업의 

상태를 넘나드는 경력단절과 재진입의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추론함에 있어 유급과 무급

의 총노동시간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기혼여성의 노동량을 

가늠함에 있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동일한 6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유무급 노동의 비중, 그리고 실제 노동 강도는 상황

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의 강도는 총노동

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였다(L. Craig, 2012; M. Mattingly & L. Sayer,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총노동시간의 양과 총노동시

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차별

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두 집단 간 시간압박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2) 가사노동 사회화와 시간압박감의 관련성

노동, 특히 가사노동은 가족 내의 의사결정에 의해 노

동시간의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급노동과는 차별성

을 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타가족원(e.g. 노부모, 성인

자녀)이 기혼여성이 수행하던 가사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산업화의 진전으로 상품

을 통해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고 혹은 가사노동 그 

자체가 가사서비스의 형태로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상황

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관련 서비스를 받거나 구매

를 하는 행위를 가사노동의 사회화(K. Lee, & H. Koo, 

1999)로 보고자한다. 그리고 배우자나 타가족원이 가사노

동 도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남편의 가사 및 돌봄노

동시간, 가구의 세대구성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가계생산이론에 따르면, 가사노동을 상품을 통해 대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시간의 유의미한 절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사노동을 사회

화하는 빈도나 그 시간이 길면, 가사노동 자체에 투여하

는 시간이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종국에는 

총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압박감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사노동과 시

간압박,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시간압박의 관련성

은 예상외로 간단하지 않다. 우선, 지난 2009생활시간자료

에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사

노동과 시간압박의 관련성이 강하지 않았다(S. Cha, 

2011).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는 오히려 

낮은 시간압박과 연관이 있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일정시간 이

상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압박이 낮은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S. Cha, 2011). 가

사노동이 시간압박감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을 사회화 한 것 자체가 시간압박감을 감소 혹은 유발할 

가능성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영국 시간사용 자

료를 활용하여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 가사노동시간의 관

련성을 분석한 O. Sullivan and J. Gershuny(2013)의 연

구에 따르면, 상품대체를 이용하는 가구가 예상외로 적었

고, 또한 상품 대체로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유의미하

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상품대체와 여성의 시

간압박감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펴본 호주 연구에서도, 일

부 정원일이나 집수리 일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상품대체

는 여성의 실질적인 가사노동시간 감소, 시간압박의 해소

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 Creig & J. 

Bexter, 2014). 

이처럼 가사노동 사회화가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시간압

박감 해소와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

사노동을 사회화에 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시간절약의 

차원 이외에 효율성의 측면, 품질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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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지 못한데 기인할 수 있다(K. Lee, & H. Koo, 

1999). 가사노동의 어떤 품목을 상품대체 할 것인가 선택

하는 방식(H .Koo, & K. Lee, 2000)은 개별 가구마다 다

를 수 있다.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했을 때, 누구에게 

특별히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역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L. Creig, & J. Bexter, 2014). 더

욱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이루려면 일정금액의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가용소득이 있느냐의 유무부터, 그

것이 아내의 소득인지 혹은 남편의 소득인지도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O. Sullivan and J. Gershuny(2013)는 가사

노동을 외부조달할 가능성은 아내소득과 연동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해 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에 따라 가사노동을 사회화 하는 

정도와 수준에서 상이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압박감과 맺

고 있는 연계성이 차별적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

준을외식, 가사일 서비스와 같이 생활시간자료에서 허락

하는 몇 가지 가사노동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의 합으로 파악하고자. 구체적으로 취업/비취업여성

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소요한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가사노동 사회화 특성과 시간압박감간의 연계가 두 여성 

집단에서 차별적인지 유사한지 알아볼 예정이다. 

(3) 휴식과 재충전의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노동시간관련 시간과 함께 비노동시간

(혹은 여가시간) 생활시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시간

압박과 비노동시간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방

향에서 제시된다. 하나는 시간압박을 적게 느끼는 사람들

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역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시간압

박을 해소할 가능성도 있다(S. Cha, 2014). 기존연구결과

들이 횡단설계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압박과 비

노동시간의 상호 인과성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비노동시간이 시간압박과 부적인 관련

성을 갖는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압박과 관련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 몇 가지 비노동활동들, 특히 그중에서도 휴식과 

재충전(regenerating time)의 의미(J. Jun, 2014)를 내포하

고 있는 비노동활동이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그 

연계방식이 차별적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취업여부에 

따라 휴식 및 재충전과 관련된 시간사용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에서 차별성이 발견되는지 분석함으로

서 기혼 여성의 집단 내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를 구

체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과 배우자 효과

가족 내 역동에 따라 ”바쁘다“고 인지하는 수준은 다

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부부간에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서로 주고받는 양상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부간에 이루어지

는 정서의 교환에 대해 배우자 ”상호전이 효과(crossover 

effect)“라고 개념화 하였다(J. Pleck & G. Staines, 1985). 

그리고 기존의 일-가족갈등, 일-가족 전이 연구들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일-가족영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정서

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L. Hammer, E. Allen & T. Grigsby, 1997; M. 

Westman & D. Etzon, 1997). 

이러한 일-가족갈등, 일-가족전이 연구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뷰 및 시간일지 자료

를 분석한 P. Moen(2003)에 따르면, 부부는 정서와 감정, 

느낌을 상호전이 할뿐 아니라 시간사용에서 상호간 전이

(time crossover effect)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

편과 아내의 시간 간에 서로 공유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연계성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부부가 생활시간에서 조율하고 협상하는 양상은 최근 

시간사용 연구들을 통해 그 범위가 가사노동시간, 여가시

간, 자녀돌봄시간 그리고 최근에는 수면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S. Burgard & J. Ailshire, 

2013; S. Cha, 2014; England & A. Srivastava, 2013; J. 

Lee & G. Jung, 2015; K. Lee, O. Kim, & H. Koo, 1995; 

P. Schober, 2013;M. Son, 2004, 2005; R. Swisher, S. 

Sweet, & P. Moen, 2004). 부부간 협상의 결과는 부부 각

각의 시간배분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 시간표의 조정으로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해소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배우자가 장시간 유급노동시

간에 시달리는 상황인지 혹은 가사일이나 자녀 돌봄에 참

여하는지 그 참여의 수준에 따라 여성이 느끼는 “시간이 

부족하다”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가족 내에서 어디까지가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일”인지

가 구획화 된다는 점에서 시간압박감을 완화(혹은 강화)할 

수 있다(K. Park, 2009; M. Son, 2004).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에 관한 정보와는 별개

로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가중시키거나 혹은 완화시킬 가

능성이 있는 ‘배우자 특성(spouse factor)’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연구 중

에서 지금까지 커플단위로 시간압박감을 살펴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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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raig & J. Bexter(2014)의 연구를 비롯하여 몇 개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도연구에서 부부단위로 시간압박감을 

살펴본 연구는 M. Son(2004) 연구가 거의 유일하고, 시간 

갈등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주 K. Park(2009)의 연구가 

발견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 혹은 배우자의 도움은 아내의 시간압박감을 낮추거

나 혹은 시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 Park(2009)의 연구는 소규모 

조사연구였고, M. Son(2004)의 연구는 맞벌이 가구를 대

상으로 부부의 역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취업/비취업

여성의 시간압박감과 그 차이 그리고 배우자 효과를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부부의 상호시간 전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수가 많지 않은 원인은 자료수집의 특성에 있

다. 대부분 국가에서 수집한 생활시간자료가 주로 개인의 

시간일지로 구성되었고, 가구를 단위로 시간일지를 수집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구단위 조사가 이루어진 국가는 

한국이나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뿐이다. 시간압박에 대

한 논의가 그동안 기술발달, 노동시장이나 노동정책의 측

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인 탓에, 가족의 역동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

다. 최근 한국여성패널자료에서 가족원들의 시간활용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문답형식의 구조화된 질문방식

(stylized questionaries)이었고, 여성이 기억으로 재구성

한 배우자의 생활시간을 기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

구원 각자가 시간일지를 작성한 생활시간자료와는 기본적

으로 자료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여

성의 배우자가 본인의 이틀간 이루어진 본인의 시간을 보

고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두 부부의 행위를 

포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배우자 특성 가운데 배우자의 교

육수준,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및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변수로서 피로도를 분석모

형에 포함시켰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에 활용한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09생활시간자료의 

MTUS버전(simple version 5.1)과 2009생활시간자료의 

원자료이다. 지난 2009생활시간자료 원자료에서 가공하기 

어려운 몇몇 시간변수(e.g. 막내자녀연령, 집밖에서 외식)

가 MTUS 버전에서는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변수들은 두 자료에서 추출하여 통합파일을 구축하였다. 

2009년 생활시간자료가 시기적으로 최신 자료가 아니기는 

하나, 이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주안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시기가 갖는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통합파일에서 도시(대도시 및 중소도

시 포함)에 거주하는 21-55세 기혼여성일지(n=8,892)를 추

출하였고, 이 중에서 다시 배우자의 일지가 존재하는 일

지를 선정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일지를 

부부쌍 (dyadic data)으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여

성홀벌이 가구의 경우, 즉 아내취업-남편비취업의 사례는 

분석의 명료함을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의 일지는 6,948개이고 중에서 

취업여성은 54%에 해당한다. 

시간일지를 작성한 기혼여성의 평균연령은 39세로, 취

업여성의 평균연령이 40세, 비취업여성이 38세로서, 분석

대상자 중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연령이 다소 높았

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취업여성에서는 약 33% 그

리고 비취업여성은 39%로 나타나, 고학력자의 비중은 비

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자세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2. 변수 구성 방법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분석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혼여성의 특성, 

기혼여성의 배우자의 특성 그리고 가구특성으로 구분된

다. 우선 기혼여성의 특성에는 가장 중요한 취업여부와,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시간조사에

서 취업여부는 “지난일주일 동안 소득활동을 하였는지 여

부”로 보았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그리

고 4년제 대졸자 이상 학력으로 구분하였다. 기혼 여성의 

배우자 특성도 거의 동일하지만,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전

문대졸 그리고 4년제 대졸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가구관련 특성에서는 가계소득, 생애주기변수 , 노부모

동거여부,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진 요일이 포함된다. 생활

시간조사는 가구단위로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가구관련 변수의 구성이 가능하다. 가

계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자료에서 소득구간별로 

조사된 11개 단계로 조사된 항목에 중간값 (50-100만원 

구간인 경우 75만원으로 환산)을 취하여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한 후,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전체의 임금소득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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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use variables Contents

Distribution (in minutes)

- Wife

- husband

Paid work related time use work related activity + work at home+ second job work hour
husband cut: 0%, 25%, 75%

(0, 150, 510)

Unpaid work related time use
house chores (cook, wash up, cleaning, manage house, other house 

related chores) + care work +  knit and sew(mending clothes)

husband cut: 0, 50%, 75%

(0, 50, 110 )

Total work hour Paid work + Unpaid work
wife cut: 0, 25%, 50%, 75%

(0, 290, 430, 560)

Outsourcing time consume house work related service + eat out
wife cut: 0, 25%, 50%, 75%

(0, 30, 60, 100)

Regenerating time dress or personal care + meal or snack+ sleep+ relax
wife cut: 0, 25%, 50%, 75%

(0, 540, 600, 670)

Table 1. Time use variable measurements

합을 구하였다. 생애주기변수는 MTUS 자료에서 제시하

는 막내자녀연령 변수와 응답자 연령 변수의 조합을 통해 

구축하였다. 생애주기 변수는 해당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

를 추론하기 위해 6개 집단, 즉 기혼여성 연령 40세 이하

이면서 가구 내 자녀가 없는 경우, 막내자녀 연령이 0-4

세, 5-12세, 13-17세, 18세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 연령 40세 이상이면서 가구 내 자녀 없는 경우로 구

분하였다. 노부모 동거여부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가구원 

번호와 대표가구원과의 관계 조합을 통해 성인가구와 노

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노부모동거가구로 인식하고 

그 외 가구(부부가구 혹은 부부-자녀의 2세대 가구)로 구

분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요일은 주 7일이 모두 포함되

지만, 분석의 간편성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주

말로 구분하였고, 그 외는 평일로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종류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생활시간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시간변수(이하 시간변수)의 종

류는 모두 4가지로 유급노동 관련시간, 무급노동 관련시

간,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 휴식과 재충전 시간이 있다. 

이 중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 관련변수 2가지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유급과 무급노동시간의 총합인 총노동시간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은 주로 기혼여성의 시

간에서 추출하였고, 휴식과 재충전시간 역시 기혼여성의 

시간일지에서 구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시간관련 변수들은 모두 연속변수의 형

태가 된다. 다만, 대부분의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못하고 편포된 양상을 드러내었다. 이에 순서화 로짓 분

석시 예측력을 높이는 동시에, 모델에 투입된 시간사용변

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시간사용 변수는 모

두 각 변수별 4분위( 25%, 50%, 75% cut을 중심으로 4

집단 구분) 집단 변수로 구성하였다. 분포가 한쪽으로 심

하게 편포된 남편의 시간은 3개 집단 (0, 25-75, 75+)으로 

구분하였는데,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25% 분포가 

0분으로 나타나서 분위 구분을 0%, 50%, 75% 지점의 시

간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변수 분포에 관한 보

다 자세한 구분내용은 <Table 2>와 <Table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③ 시간압박감

지난 2009생활시간자료 윈자료에 있는 “평소에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perceived time 

pressure, 이하 PT)“라는 단일문항을 통해 시간압박감을 

살펴보았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연구에

서는 척도에서 “거의 느끼지 않음(1점)”, “종종 느낌(2점)”, 

그리고 “항상 느낌(3점)”으로 리코딩하여 살펴보았다.

④ 남편의 피로도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배우자의 하루 시간배분정도를 가

늠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배

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시간이 더 소요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배우자의 유급이나 가사노동시간로 

차별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배우자의 

특수한 상황들이 과연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배우자 상태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건강상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생활시간자료에서는 건강함을 알아볼 수 있

는 문항은 신체적 피로도의 수준을 측정한 항목이 유일하

다. 이에 피로감을 묻는 단일문항(“평소에 얼마나 피로감

을 느끼십니까?”)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신체건강 수준을 

가늠하였다. 시간일지에서 피로도는 4점짜리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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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었고, ‘거의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느

낀다 (4)점’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3. 분석전략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시간압박을 종속변수로서, 그리

고 취업/비취업 여성의 시간활용(총노동시간,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 휴식과 재충전) 및 남편의 유․무급 노동시

간을 독립변수로 순서화 로짓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취

업/비취업여성 각각에 대해 동일한 변인들이 들어간 모델 

두 개를 구축하였다. 

집단별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E. Ruijter, 2004). 하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집단별 분포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설명하는 독립요인의 분포에서 나타

나는 차이가 결과적으로 종속변수에서 나타타나는 집단별 

차이의 격차를 설명한다는 관점이다. 구성요인들의 분포

의 차이(compositional difference)를 본다는 것은 취업여

성과 비취업여성이 처한 총노동시간의 환경이나 가사노동

의 대체가능성,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의 총량이 집단별로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혹은 취업/비취업여성

에 따라 그들의 배우자의 평균 유무급시간양 역시 차별적

일 수 있다. 만약 두 집단 간 시간압박 수준에서 차이가 

관찰된다면 그것은 두 집단에서 관찰되는 독립변수의 분

포와 종속변수가 맺고 있는 연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차이, 즉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의 차이나 효과의 민

감성의 차이로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집단별 차이를 설

명하는 방법이다. 영향력의 차이(effect difference)에서는 

두 집단을 설명하는 모델이 상이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다. 집단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성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효과의 

강도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취업

여성과 비취업여성간에 드러나는 시간압박감의 격차는 구

성요인의 분포에서의 차이와 구성요인들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

고자 한다. 집단별 독립변수의 분포를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 및 그들의 남편의 시간변수의 분포를 분할표 분석결

과로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가 다른지 여부를 알기 위해 두 집단에 동일하게 영

향을 미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계수(회귀식의 기울기) 크

기의 차이를 순서화로짓 후 사후검증의 하나인 suest 

(seemingly unrelated test) 옵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취업과 비취업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에서의 격차

<Table 2> 에서는 여성의 시간압박감 수준을 취업여성

과 비취업여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감의 지각수준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시간압박감을 ‘항상 지각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 그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거의 지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취

업여성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한편, 비취업여성은 시간압

박을 종종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8% 에 이

른다. 시간압박감을 “항상 지각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승

산비(Odds ratio)를 도출한 결과, 비취업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취업여성의 승산비가 3.18로 나타나, 시간압박감의 

격차는 거의 3배가량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이 느끼는 시

간압박의 격차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질까 하는 의

문이 생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막내자녀의 연령별로 

취업 및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과 시간압박감의 분포를 

살펴보았고, <Figure 1>에서 그 패턴을 제시하였다. 막대

그래프는 취업/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양을 나타낸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

간은 완만히 감소하는 패턴이다. 그에 비해, 취업여성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어린자녀가 있는 시기에 총노동시간

이 길고, 그 이후에 총노동시간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

기는 하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이 450-480분 근처에서 거

의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간압박감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시하였는데,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이 거의 모든 

시기에서 2.더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이미 자녀가 

없는 시기에서부터 그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내에 0-4세의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취업/

비취업 여성의 시간압박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

만, 여전히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높게 지각한다. 자녀가 학동기에 이른 집단에서는, 취업/

비취업이후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취업여성의 경우 총노동시간이 자녀의 연령에 연동하면

서 시간압박수준도 감소하는 패턴이다. 그러나 취업여성

의 시간압박감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해

소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0-4

세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

간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시간압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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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d Non-Employed Total

Rarely  1.59   5.66  3.45 

Often 56.08  78.25 66.23 

Always 42.33  16.09 30.31 

Chi-square

Odds ratio (Always vs. Others)  3.18   1.00 

LR χ2 628.06***

***: p < .001

Figure 1. The gap in levels of perceived time pressure(bar) and total labor hours (line)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Table 2. Perceived time pressure distribution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ives  (%, Odds ratio)

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분포

이렇게,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일정한 

격차를 가지고 상이한 경향성이 나타내는 것은, 취업/비

취업여성 집단별로 나타나는 개인 및 가구의 특성 혹은 

그들의 시간사용패턴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까? <Table 

3>과 <Table 4>에서는 두 여성 집단 및 두 여성 가구에

서 나타나는 특성과, 아내들의 총노동시간, 가사노동 사

회화한 시간, 휴식 및 충전시간과 남편의 유급・무급노

동시간 그리고 피로도의 분포와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 포함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점

들이 발견된다. 비취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평균 연령

이 어렸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훨씬 높았

다. 남편의 학력도 비취업여성의 남편이 훨씬 높게 나타

났다. 자녀연령구성을 보게 되면, 비취업여성이 속한 가구

에 0-12세 이하 어린 자녀가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에 포함된 비취업여성은 취

업여성에 비해 젊고, 어린자녀를 둔 고학력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가 어린

시기에 여성들이 직업경력을 단절하여 현재 비취업상태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소득은 취업여성의 가

구가 비취업여성의 가구보다 소득이 100만원가까이 더 높

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보다 노부모와 함께 

동거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Table 4>에 나타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

자. 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은 476.23분이었고 비취업여성

의 총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357.72분으로 약 120분(2시간)

가량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 가사노동을 사회

화 하는데 소요한 시간이 취업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72.41분, 그리고 비취업여성은 63.66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의분포를 살펴보면 그 차

이가 조금 더 확연히 나타나는데, 가사노동 사회화에 소

요한 시간상으로 중앙값 이상(하루 평균 60분 이상) 활용

한 여성이 취업여성은 59%에 달하지만, 비취업여성은 

47%수준이었다.

한편, 휴식 및 재충전시간은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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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d (n=3,766) Non-employed(n=3,182) Chi-square

 Wife age (mean sd) 40.71 (6.75) 38.68 (7.29)

  20's 5.31 11.50 

  30's 35.79 45.13 213.35 ***

  40's 49.60 34.32 

  50's 9.29 9.05 

Wife Education

  Middle and under 11.90 8.61 

  High school 54.36 51.51 60.69 ***

  Some college 15.36 20.06 

  University  and above 18.38 19.81 

Husband Education

  Middle and less 9.29 6.79 35.43 ***

  High school 60.65 57.20 

  Some college  and above 30.06 36.02 

Life cycle

  No kid in  household (age 40 under) 7.22 6.98

  Kid age 1-4 14.34 31.8

  Kid age 5-12 33.35 31.43 362.07 ***

  Kid 13-17 22.73 12.45

  Kid 18 + 14.98 12.19

  No kid in  household (age 40+) 7.38 5.15

Family income 394.90 (167.58) 295.34 (129.90) 27.28***

Household Type

  Parent child or couple households 93.45 95.45 12.71 ***

  Three generation households 6.55 4.55 

Day of week

  Weekday 41.21 40.73 0.16

  Weekend 58.79 59.27 

***: p < .001

Table 3. Descripti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비해 약 30분정도 더 길었다. 취업여성의 경우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이 전체 분포에서 하위 25%에 이르는 비율이 

취업여성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비취업여성에 

비해 휴식이나 재충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시간배분상황을 살펴보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

성 남편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각각 하루 평균 353

분과 342분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휴일이나 주말일지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일일평균 유급노동

시간이 작게 파악된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남편

들의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약 10분가량 나타나지만, 분

할표 분석결과 집단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편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무급 노동시간에서도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편들의 하루 평균 무

급노동시간은 평일과 휴일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 약 20

분 남짓이다. 앞서 비취업여성이 속한 가구에는 어린자녀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비취업여성의 남편 무급 

노동시간에는 이러한 가구의 양육상황이 반영되지 않았

다.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이 아내의 취업상황이나 자녀연

령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피로도를 살펴보면, 기혼여성 응답자 남편들의 

약 40%가 항상 피로하다고 보고하였다. 취업/비취업여성

의 남편들이 느끼는 피로도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3) 기혼여성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순서화 로짓 결과 및 민감도 검사

마지막으로 <Table 5>는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

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대한 순서화로짓 모델을 적용

한 결과이다. 이 결과표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특성들은 

시간압박감이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 시간압박이 높은 집

단의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의 

오른쪽 칼럼에는 두 여성 집단의 모델의 비표준화회귀분

석계수값의 크기를 비교한 민감도 검사결과를 제시하였

다.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독립변수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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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d Non-employed Chi-square

Total work hours (mean, SD) 476.23(175.27) 357.72(150.46)

  0-25% 16.78 34.00 

  26-50% 17.18 34.63 968.61***

  51-75% 27.85 20.87 

  76%+ 38.18 10.50 

Outsourcing time (mean, SD) 72.41 (48.41) 63.66 (59.29)

  0-25% 13.86 28.32 

  26-50% 26.21 24.24 

  51-75% 33.30 24.02 205.27***

  76%+ 26.63 23.42 

Regenerating time (mean, SD) 590.26 (101.25) 621.73 (97.37)

  0-25% 29.88 18.20 

  26-50% 26.29 21.78 236.95***

  51-75% 23.00 28.94 

  76%+ 20.82 31.08 

Husband Paidwork (mean, SD) 353.04(222.15) 342.29(225.30)

  0-25% 21.08 23.89

  26-75% 51.96 50.05 7.83*

  76% + 26.95 26.06

Husband  Unpaidwork (mean, SD) 20.31(36.28) 20.81(37.28)

  0% 72.35 72.60

  50% 16.84 15.56 3.4

  76% and + 10.81 11.85

Husband Fatigue (mean, SD)

  never tired 0.64 1.07

  time to time 8.66 8.36 5.52

  often 48.33 49.65

  always 42.38 40.92

*: p < .05, ***: p < .001

Table 4. Distributions of time use of wife and their husband: Difference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귀계수값의 크기나 방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관련요인들이 상호 통제된 가운데 시간압박감과  

관련성이 나타난 특성들을 살펴보면,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친 특성들 간에 차이점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우선 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여성의 교육수

준, 남편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노부모동거, 요일, 총노동

시간,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 휴식 및 재충전시간,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피로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의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 여성의 총노동시간, 여성의 휴식 및 재충전

시간,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피로도이다.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에 영향을 미친 특성의 종

류나 수가 취업여성이 훨씬 많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과정이나 맥락이 노동시간이나 휴식시간 차

이 이외에도 다양하고 차별적임을 뜻한다. 비취업여성의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시간압박감에 시달리는 취업여성들

은 대체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 수준이 

높고,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주중에 비

해 주말에 시간압박감 수준이 높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하

는데 소요한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교육수

준이 높은 경우 취업한 아내가 느끼는 시간압박감은 낮았

다. 이렇게 남편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노부모 동거 그리

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비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설명하는 독특한 맥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의 연령,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피

로도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델 모두에서 관련성이 

나타난 공통요인이었다. 그런데, 변수의 방향성이나 이들 

변수가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집단 간에 차이

가 있었다. 자녀연령과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은 동일하나, 

실제로 자녀연령과 시간압박감의 연계패턴은 취업여부에 

따라 상이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가구(40세 

이하)에 비해 모든 집단에서 시간압박감이 높았다. 그에 

비해,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없는 경우에 비해 0-4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시간압박감이 유일하게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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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d women Non-Employed women
Difference 

in coefficient

Coef. S.E. z Coef. S.E. z

Wife edu 0.26 0.05 5.61 *** 0.23 0.06 3.86 *** 0.20 

Husband edu -0.16 0.08 -2.09 * 0.11 0.10 1.13 4.44 *

Age 0.06 0.07 0.98 0.03 0.07 0.41 0.12 

Age squ 0.00 0.00 -1.12 0.00 0.00 -0.36 0.21 

Life cycle

  have kid age 1-4 0.74 0.17 4.41 *** 0.72 0.20 3.54 *** 0.01 

  have kid age 5-12 0.64 0.17 3.70 *** 0.53 0.22 2.40 * 0.17 

  have kid 13-17 0.40 0.20 1.99 ** 0.26 0.26 0.98 0.17 

  have kid 18 + 0.83 0.22 3.69 *** 0.21 0.31 0.67 2.63 †

  no kid in household (age 40+) 0.74 0.24 3.13 ** -0.08 0.34 -0.24 3.78 *

Family income 0.22 0.09 2.38 ** 0.04 0.11 0.34 1.63 

Day of week

   weekday 0.23 0.14 1.66 † -0.22 0.22 -1.03 2.94 †

Family type

   three generation -0.36 0.08 -4.33 *** -0.06 0.10 -0.64 5.02 *

Wife total work hours 

  25-50% 0.08 0.12 0.68 0.11 0.12 0.97 0.03 

  50-75% 0.39 0.12 3.26 *** 0.50 0.14 3.50 *** 0.37 

  75%+ 0.81 0.12 6.45 *** 0.89 0.18 4.97 *** 0.15 

Wife outsourcing

  25-50% 0.07 0.12 0.59 -0.04 0.12 -0.32 0.40 

  50-75% 0.21 0.11 1.88 † 0.02 0.13 0.18 1.17 

  75%+ 0.29 0.12 2.43 * 0.09 0.13 0.68 1.30 

Wife regenerating time

  25-50% -0.16 0.09 -1.77 † -0.09 0.14 -0.69 0.17 

  50-75% -0.24 0.10 -2.35 * -0.21 0.13 -1.58 0.02 

  75%+ -0.20 0.12 -1.67 † -0.30 0.14 -2.13 * 0.33 

Husband paid work

  25-75% 0.03 0.10 0.34 0.14 0.12 1.11 0.43 

  75% + 0.13 0.11 1.16 0.21 0.14 1.47 0.21 

Husband unpaid work

  25-75% 0.14 0.10 1.43 0.12 0.13 0.95 0.01 

  75% + 0.31 0.12 2.48 * 0.68 0.15 4.55 *** 3.66 *

Husband tired 0.49 0.05 8.99 *** 0.29 0.07 4.18 *** 4.77 *

Thresholes1 1.44 1.38 0.76 1.46 

Thresholes2 6.06 1.38 5.60 1.46 

Number of obs 3,688 3,111

LR chi2(26) 302.24 257.74

Log likelihood = -2632.55 -1889.33

Difference  in model (chi-square) 49.68***

†: p<.10, *: p<.05, ***: p<.001

Table 5. Ordered logit analysis by employed status of married women

날 뿐, 막내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시간압박감이 생

애주기 초기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해소가 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의 모든 시기에서 여성의 

취업은 일정수준의 시간압박을 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과 남편의 무급 노동시간은 두 

여성 집단 모두에서 정적인 관련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

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늘어난다고 해

석하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시간압박을 많이 느끼는 취업 

혹은 비취업여성의 남편들이 무급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순서화 로짓 분석에서 

기울기(비표준화계수)에 해당하는 계수값이 비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0.68이었고, 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0.31이었

다. 이에 대한 민감도 검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비취업여성의 남편들이 무급노동을 75%수준(110분 

이상) 수행할 때 아내의 시간압박감 수준이 취업한 아내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가 2시간 남짓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취업여

성보다 오히려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거의 두 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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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높다. 이는 홀벌이 가족에서는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매우 높은 긴급한 상황일 때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투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순서화 로짓 모형에서 남편의 

피로도에 대한 비표준화계수값 역시 유의미한 집단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표에서 제시된 수치를 

보게 되면, 비표준화계수값이 취업여성(0.49)이 비취업여

성(0.29)보다 그 수치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피도

로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의 시

간압박감이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총노동시간과 휴식 및 재충전시간도 취업과 비취

업여성의 모델에서 공통요인으로 나타난 특성들인데, 차

별성 검사결과 계수값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총노동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하는 시

간압박감의 수준은 취업/비취업여성이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휴식 및 재충전시간이 시간압박감 감소하는 효

과 역시 두 여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Ⅴ. 논의 및 결론

시간압박을 지각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욕구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 Shin, 2009 as sited in S. Cha, 

2014).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감의 수준과 시

간압박감과 관련된 요인들이 차별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시간빈곤을 겪는 인구로 지목되는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구성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기혼 여

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

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9생활시간자

료의 MTUS 버전 5.2 자료에 나타난 21-55세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시간압밤감이 높

았다. 시간압박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종종 느끼거나 시간압박감을 항상 느끼는 경우가 비

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서 거의 3배가량 높았다. 막

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

은 빠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지만, 취업여성의 시간

압박감은 자녀연령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패

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두 기혼여성의 집단에서 나타나

는 패턴을 고려해 볼 때,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더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의 그 격차는 더 커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 결과, 기혼여성의 시간압박은 총노동시

간의 증가,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시간압박감과 시간활용연구

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그런데 민감도 검사

결과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에 대한 비표준

화 회귀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총노동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거의 동일

한 수준(기울기)으로 시간압박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준

다. 사실상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은 노동

시간의 장단 뿐 아니라 노동의 강도, 노동의 유형과 비중

(e.g. 유급노동, 돌봄노동, 가사노동)에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총노동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실제 총노동시

간과 시간압박감이 맺고 있는 연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고, 오직 총노동시간량에서의 집단간 차이는 시간압박

감에서 유요한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

과, 총노동시간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이 비

취업여성보다 총노동시간이 거의 120분가량 긴 반면, 휴

식 및 재충전 시간은 30가량 적었다.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의 격차의 상당부분은 총노동시간과 휴식 및 

재충전시간양에서 관찰되는 이 두 집단 간 격차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취업여성의 총노

동시간이 자녀연령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다.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이들의 가족역할 혹은 일-가

족 양립을 이루기 위한 고전분투의 결과로 보기보다 오히

려 그들의 유급노동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동정책에서 취업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 대

한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가 하면, 기

혼여성의 시간압박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위시간 당 휴

식 및 재충전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시간압박감을 해소하

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휴

식과 재충전 행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시간압박감

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상품대체는 여

성의 일-삶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국내 선행연구에서 

가사노동의 상품화와 시간압박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밝힌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취업과 비취업여성의 시

간압박감 모델에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시간 및 외식시간

이 시간압박감을 감소시키는지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시간이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

해 유의미하게 길었고, 또한 취업여성의 모델에서만 시간

압박감과 유의미한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취업여성

이 비취업여성보다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구매활동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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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변수의 방향

성이 취업여성이 가사노동 사회화의 시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시간압박감과 관련있게 나타나서 예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식사나 그

밖에 가사일을 여성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조달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시간압박이 해소된다는 방향성을 생각하게 된다. 다만, 횡

단자료 분석 자료인 만큼, 가사노동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가사노동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이 시간압박감도 높다고 해석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사노동관련 상품

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와 시간압박감이 정적인 관련

성으로 나타난 결과는 흥미롭게도 서구연구(L. Craig & 

A. Powell 2013; O. Sullivan & J. Gershuny, 2013)과 

동일한 패턴이다. 실제로 국외 연구에서도 가사노동 사회

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구매의 효과로 가사노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휴식시간이 느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L. Craig & A. Powell 2013; O. 

Sullivan & J. Gershuny, 2013). 즉, 아웃소싱으로 인해 

확보한 시간은 오히려 자녀돌봄시간, 유급노동시간 등 다

른 노동시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관련 서비스 받는 시간(세탁소 이

용, 기타 서비스 이용, 및 외식)의 총합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었는

지 파악이 어려웠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어떠한 요인이 

실제로 시간압박감을 낮추거나 강화시키는지 그 사회적 

과정을 구체적 수준에서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

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과연 기혼 

취업/비취업여성의 배우자의 시간활용방식에 따라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취업

여성의 모델에서는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압박감은 낮아지는 방향이었다. 학력과 시

간압박감은 일반적으로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 아내의 학

력 역시 아내의 시간압박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띈다. 그

런데,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압박감이 낮다는 것은 

고학력 남성을 둔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지지

나 도움이 시간압박감을 해소하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의 학력이 높은 경

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한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혀

왔다(L. Craig, 2012; L. Craig, & A. Powell, 2013). 그

런데, 재미있는 점은, 남편이 학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남

편의 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

담률이 낮아지면서 시간압박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

지만, 이 연구결과에서는 남편의 무급노동이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과 정적인 선형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

성의 시간압박감이 높은 상황일 때, 긴급하게 남편의 무

급노동이 장시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성은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낮은 상황에서는 남편의 

무급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편의 

피도로 역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남편의 상태 특히 건강상태 여하에 따라 

남편의 원조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

의 피로도가 높지 않아야 하고, 또한 남편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무급 노동참여를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특성 중에서 무

급노동시간과 피로도만 시간압박감과 관련 있게 나타났

다. 비취업여성의 남편들은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매우 높은 극히 응급한 상황 일 때, 무급노동시간을 투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편의 피로도가 높은 상

황은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강화하는 방향이기는 하

나, 그 효과의 강도는 취업여성에 비해 크지 않았다. 비취

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은 남편관련 특성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그 연계의 강도가 취업여성에 비해 약하다. 이는 다

시 말해서, 비취업여성들은 그들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함

에 있어서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 관련요인들이 상이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내의 취업을 둘러싼 가구의 

상황,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가

족상황을 헤쳐 나가는 개별 가족의 전략이 차별적임을 뜻

한다. 취업여성은 시간압박감의 수준이 높지만, 또한 시간

압박감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 가령, 남편의 도

움, 가사노동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며, 심지어 노부모의 

도움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취업여성 가운데 

이러한 자원동원이 가용하지 않다면, 이들은 매우 극심한 

시간압박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소득이 낮고 남

편의 피로도가 높고, 부모와 비동거 상황에 처한 취업여

성의 경우,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간

을 조정하거나 그나마 적은 소득을 사용해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 방법만이 유일해 보인다. 두 가지 해법 모

두, 결국은 여성의 시간 혹은 소득자원에서의 희생이 불

가피해 보인다. 

비취업여성은 시간압박감이 취업여성에 비해 대체로 낮

은 수준이기는 하나, 시간압박감이 높았을 때, 이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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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원은 취업여성에 비해 빈약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취업여성은 높은 시간압박감을 지각하

더라도 가사노동의 일부를 사회화 할 가능성이 취업여성

에 비해 낮고, 남편의 시간투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취업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시간압박감이 매우 높은 특정한 상황에 처할 때야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기혼여성을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시간압박감의 

격차와 관련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현실세계에서 

기혼여성은 그 대부분이 생애과정동안 취업/비취업 상태

를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K. Park, & Y. Kim, 2003). 

자녀의 출산 전후로 기혼여성이 취업에서 비취업상태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압박감이 급작스럽게 해소되는 경험

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비취업여성이 자녀양육기 이

후 취업을 시도하게 되면, 극심한 시간압박감과 함께 그

것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동원의 전략이 필요로 하

게 된다. 다시말해서, 기혼여성은 생애과정동안 서로 다른 

시간압박의 영역(zone)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S. Cha., K. 

Eun, J. Jun & K. Fisher, 2015). 이 연구의 결과에서 밝

혀진 바처럼 취업/비취업상태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해소

하기 위한 전략이나 자원이 매우 상이하는 것은 어느 한 

집단에만 정책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을 해

소하는데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경력 전환을 

감행할 때, 시간압박 변화의 간극, 이른바 시간충격(time 

shock)을 완화하면서, 시간압박감을 조절할 수 있는 연속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횡단설계 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변수

간의 관련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예측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시간일지라는 형태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 변수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사나 설문을 통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변수에

서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의 가사노동서비스 시간과 외식

이 고려되었는데, 실제로 전체 가사노동서비스 시간 중에

서 외식시간의 비중이 다른 서비스 구매시간보다 길었다. 

이는 생활시간자료가 일지형태의 자료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행동(e.g. 외식)이 빈번하지 않은 행동들(e.g. 세

탁소 맞기기, 청소서비스 받기)보다 잘 포착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시간일지형태의 자료에

서는 저장식품 구매, 반조리식품 구매와 같이 가사노동시

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상품구매의 측면을 고

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사회화의 수준이나 그 

효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와 다른 시간사용의 연계 그리고 

시간압박감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시간압박감이 정신건강, 신체

건강, 삶의 만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지점을 밝히는 

부분도 중요해 보인다. 2014생활시간조사에서는 모든 응

답자에 대해 주관적 건강함, 피로감, 생활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들이 추가된 만큼, 현재 나타나는 취업/비취

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두 집단 간 건강격차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후속연구들이 가능하다. 노동

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 기혼여성이 노동시간을 어떻게 겪고 있고, 휴식

과 재충전 해당하는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은 

무엇인지 면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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